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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하는 행(行)에 의해 긴장되는 시조: 왕방연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The Sijo Strained by the Preceding Line: Focusing on the Works of 
Bang-yeon Wang

박인과*

Park In-kwa*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시조의 긴장의 유형을 문학치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왕방연의 시

조를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왕방연의 시조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 논의해 보기로 하는 것이다. 왕방연의 시조

는 수식어가 다음 문장에 긴장을 일으키며 의미를 전달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학적 틀은 문학치료의 프

로그램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왕방연, 긴장의 조건, 문학치료, 선행하는 수식어, 문장의 전이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ctively utilize the type of tension of Sijo in literary therapy programs. 
I will examine the Sijo of the Bang-yeon Wang. The Sijo of the Bang-yeon Wang is not known much yet, so 
we will discuss it. The Sijo of the Bang-yeon Wang has the effect of conveying the meaning while the modifier 
tensions the next sentence. This literary framework can be useful for literary therapy programs.

Key Words : Bang-yeon Wang, Conditions of Tension, Literary Therapy, Precedent Modifier, Transference of 
Sentence

Ⅰ. 서 론

왕방연은 단종에게 사약을 가지고 간 인물로 알려

져 있다. 그래서 그런지 왕방연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

기 어렵다. 그러나, 고전문학의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는 그의 시조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뇌와 고통의 세월을 시절가조로 읊었던 그의 긴

장이 시조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문학작품을 통하여 고통

스런 삶의 시간을 견뎌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특

히, 천만리 머나먼 길에 의 작품은 단종을 슬프게 보

내고 돌아오는 길에 읊은 것으로써 통곡의 문장과 같

다. 이런 문장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런 문장

의 형태가 다른 작품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

아보는 것은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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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논의들은 제외하고 문학적인 논의만을 진행하기로

한다.

이 연구는 선행하는 수식어가 다음의 문장에 긴장

을 일으켜 문장의 전이를 완성하는 단계에 있음을 밝

혀갈 것이다. 이 문장의 전이적 기제가 왕방연의 고뇌

와 고통을 지워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본 연구자가 진행해온 논문들[6-27]의 연

장선상에 있으며, 신경생리학적[1-3, 5] 서술을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인체의 감정에 관한 연구들[28-30]의 결

과들이 본 연구의 치유적 논의들을 방증하고 있다.

Ⅱ. 긴장의 조건

왕방연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시조들을 창작했는지

는 알 수 없다. 단지 전해진 그의 시조들만을 알 수 있

을 뿐이다. 왕방연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시조(이하 왕

방연의 시조)들은 모두 6수이다. 6수중에서 작가를 왕

방연이라고만 알려주는 작품은 3수 정도이다. 나머지

3수는 다른 작가의 이름으로도 많이 발표된 시조들이

다. 이렇게 같은 작품들을 여러 사람이 읊었다는 것은

고시조의 전래 상 같은 시조를 다양한 사람이 읊을 수

있었던 사회적 현상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고시조대
전古時調大全』(2012)[4]은 고시조들을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독자들이 접근하기 쉽게 수록하고 있다. 그래

서 『고시조대전古時調大全』(2012)[4]의 작품들을 중심

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시조의 행간은 긴장되는 감정의 행간임과 동시에

독자의 감정의 행간이다. 왜냐하면 시적 행간이 긴장

하면 독자의 감정도 긴장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조의 문장이 긴장한다는 것은 독자의 감정이

긴장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문장의 전이에 의한 문학

치료의 효과이다.

왕방연은 시조의 3장을 두 문장으로 만드는 것을

즐겨했다. 이때 시조의 3장에서 한 장은 다음 문장을

수식하게 된다. 수식을 받는 문장은 선행하는 수식어

에 의해 긴장하게 된다. 선행하는 수식어의 장도 긴장

한다. 수식하는 장이 의미와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다

음의 문장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식을 받

는 문장도 수식하는 장에 의해 조율되고자 긴장하는

것이다. 이때 문학치료가 이루어진다. 치유의 효과는

수식하는 장이 수식을 받는 문장으로 긴장을 전이시키

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렇게 긴장의 조건으로써의 ‘선

행하는 행의 수식’은 문장의 전이의 형식으로 독자의

삶에 생명력과 환희를 부여한다. 이것이 문장의 전이

에 의한 치유의 효과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지금부터

왕방연의 시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고시조대
전古時調大全』(2012)[4]의 537쪽에 게재된 시조이다.

서상에 기약한 임이 달 돋도록 아니 온다

지게문 반만 열고 밤 들도록 기다리니

월이코 화영이 동하니 임이 오나 여겼노라

이 작품은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서상에

기약한 임이 달 돋도록 아니 온다”와 “지게문 반만 열

고 밤 들도록 기다리니 / 월이코 화영이 동하니 임이

오나 여겼노라”의 두 문장이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

은 중장이 종장을 수식하는 형태이다. 이때 중장은 종

장에 긴장을 전달하는 행으로 존재한다. “밤 들도록 기

다리니”, “화영이 동”했다고 한다. “밤 들도록” 기다리

면서, “화영이 동”하는 순간이 긴장의 순간으로 머물게

된다. 다음은 『고시조대전古時調大全』(2012)[4]의 343

쪽에 게재된 시조이다.

말은 남에게 부치고 이한 일은 내게 부치면

그 사람을 언감사산이라 하나니

대장부 그런 후에 간교한 소인을 면할쏘냐

이 작품도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말은 남에

게 부치고 이한 일은 내게 부치면 / 그 사람을 언감사

산이라 하나니”와 “대장부 그런 후에 간교한 소인을

면할쏘냐”의 두 문장이다. 여기서, 첫 번째 문장은 초

장이 중장을 수식하는 형태이다. 이때 초장은 중장에

긴장을 전달하는 조건의 행으로 존재한다. “이한 일은

내게 부치면”, 그 사람을 “언감사산”이라고 한다고 한

다. “내게 부치면”, “언감사산”이라고 한다는 그 순간

이 긴장의 순간이다. 앞의 행의 조건에 의해 뒤의 문장

이 긴장하는 경우이다. 다음은 『고시조대전古時調大
全』(2012)[4]의 459쪽에 게재된 시조이다.

북소리 들리는 곳이 멀다 한들 얼마 멀리

청산지상이요 백운지하라

그곳에 경개 좋으니 놀고 갈까 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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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은 “북소리 들리는 곳이 멀다 한들 얼마 멀

리 / 청산지상이요 백운지하라”와 “그곳에 경개 좋으

니 놀고 갈까 하노라”의 두 문장으로 되어 있다. 첫 번

째 문장은 초장이 중장을 수식하는 형태이다. 이때 초

장은 중장에 긴장을 전달하는 수식어로 존재한다. “북

소리 들리는 곳이 멀다 한들∼”, “청산지상이요 백운지

하라”라고 한다. “멀다 한들”, “청산지상”이 되는 그 순

간이 긴장의 풍경으로 떠오르게 된다. 다음은 『고시조
대전古時調大全』(2012)[4]의 856쪽에 게재된 시조이다.

임고대하여 장안을 굽어보니

운리제성은 쌍봉걸이요 우중춘수 만인가로다

아마도 성군덕음에 신민이 태평이로다

이 시조는 “임고대하여 장안을 굽어보니 / 운리제성

은 쌍봉걸이요 우중춘수 만인가로다”와 “아마도 성군

덕음에 신민이 태평이로다”의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문장은 초장이 중장을 수식하는 형태이다. 이

때 초장은 중장에 긴장을 전달하는 수식어로 존재한다.

“∼장안을 굽어보니”, “∼우중춘수 만인가”라고 한다.

“굽어보니”, “만인가”인 그 순간이 긴장의 시간으로 머

물게 된다. 다음은 『고시조대전古時調大全』(2012)[4]의
877쪽에 게재된 시조이다.

자네 몇 백년 살려 하고 두고도 저다지 다라온고

사람이 죽어서 세상에 다시 올까

남은 평안치 아니하여도 자네나 잘 먹고 지내소

이 작품도 “자네 몇 백년 살려 하고 두고도 저다지

다라온고 / 사람이 죽어서 세상에 다시 올까”와 “남은

평안치 아니하여도 자네나 잘 먹고 지내소”의 두 문장

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문장은 초장이 중장을 수

식하는 형태이다. 이때 초장은 중장에 긴장을 전달하

는 수식어로 존재한다. “∼저다지 다라온고”, “사람이

죽어서 세상에 다시올까”라고 한다. “저다지 다라온

고”, “세상에 다시 올까”인 그 감정이 긴장의 순간에

머물러 있게 된다. 다음은 『고시조대전古時調大全』
(2012)[4]의 994쪽에 게재된 시조이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 임 여의옵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아이다

저 물도 내 안 같도다 울어 밤길 예놋다

이 작품도 앞의 시조들과 같이 초장이 중장을 수식

하며 긴장을 전달하고 있다. 즉, 선행하는 수식어에 의

해 다음 문장이 긴장되고 있다. 선행하는 수식어는 독

자의 감정의 행간이다. 왜냐하면 선행하는 수식어가

긴장하면 독자의 감정도 긴장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

다. 그래서 선행하는 수식어가 긴장한다는 것은 독자

가 긴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독자가 긴장한

다는 것은 문학치료의 효과이다.

Ⅲ. 수식하는 행(行)의 위치

왕방연 시조의 수식하는 행의 위치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왕방연의

시조들은 초장이 중장을 수식하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초장이 중장을 수식하는 구조는 초장이 중장으

로 긴장을 전이시켜, 이 전이된 감정이 중장을 통하여

종장으로 체계화되게 한다. 그리고 중장이 종장을 수

식하는 경우는 초장에서 종장의 결론에 대해 집중적으

로 암시하여 종장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중

장에서 종장에로의 긴장의 응축이 급격하게 진행된다.

초장이 중장을 수식하는 구조이든 중장이 종장을

수식하는 구조이든 모두 선행하는 수식어에 의해 다음

문장이 긴장하고 있다. 즉 선행하는 수식어는 다음 문

장에 긴장을 전이시키며, 이 긴장에 얹혀 시적 의미도

전달된다. 특히, 천만리 머나먼 길에 는 이러한 전이

의 효과가 초장에서 중장으로 그리고 중장에서 종장으

로 점점 더 고조되어 간다. 이러한 형식이 시조가 주는

치유 효과의 백미이다. 치유의 효과는 수식하는 장이

수식을 받는 문장으로 긴장을 전이시키기 때문에 나타

난다.

표 1. 수식하는 행(行)과 수식받는 행(行)

작품 수식하는 행 수식받는 행

서상에 기약한 임이 중장 종장

말은 남에게 부치고 초장 중장

북소리 들리는 곳이 초장 중장

임고대하여 초장 중장

자네 몇 백년 살려하고 초장 중장

천만리 머나먼 길에 초장 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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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시조의 수식어의 장은 긴장하는 상태에 있으며, 그

긴장은 시조의 다음 장에 전달된다. 이 긴장에 얹혀 시

적 의미가 전달된다. 이러한 과정은 문학이 주는 치유

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치유의 효과는 수식하는 장이

수식을 받는 문장으로 긴장을 전이시키기 때문에 나타

난다.

시조의 행간은 긴장되는 감정의 행간임과 동시에

독자의 감정의 행간이다. 왜냐하면 시적 행간이 긴장

하면 독자의 감정도 긴장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조의 문장이 긴장한다는 것은 독자의 감정이

긴장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문학치료의 과정이다.

시조의 이러한 긴장의 틀은 문학치료의 프로그램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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